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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원 ] 

등가속도*

F = ma*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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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

특수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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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기력*

전자기유도

2단원 개념 그 외

[ 3단원 ]

파동기본해석

굴절과 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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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 

류건우 (아주대학교 약학과)

물리1 강의 진행 中
그룹과외 / 개인과외 / 단원 단기특강

Kakao ID : ryu08070807

[ 물리I 과목의 이해 ]

비값놀이 / 실전 논리 체화 / 경험치 & 감에 관하여…

첫째로, 물리는 비율 처리에 능숙해야 합니다. 두 상황에 
대해 같은 식(ex_                   )을 쓴다면, 식을 두번 쓸 것이 
아니라 위 공식에서 비율로만 따지며 풀어야 합니다. 굳이 
식을 두번 쓰지 않고 머리에서 비값을 처리하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비값 처리에 관해 도움이 되는 숫자단순화 Tool
도 적극 쓸 것을 권장사실강요드립니다. 펜을 없애보세요.

둘째로, 평가원 교육청 기출에서 자주 나온 논리를, 유형별
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전개념이라 부르지요. 이 작업은 
본인이 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듣든, 학생은 
정리된 논리들을 완벽하게 “체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한 논리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복습을 정말 열심히…

셋째로, 이처럼 비값처리와 실전개념을 완벽히 숙지한 후 
직접 ‘새로운’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치
와 외연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 풀이가 당연하
다는 느낌이 옵니다. 마치 쎈 B스텝 풀 듯이요. 이전에는 
의식적으로 실전개념을 떠올려가며 풀었겠지만, 이후에는 
“감”이 생긴 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는, 
사다리를 과감히 버리세요.

[ 검토 ]

김대현 (아주대학교 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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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실전개념 및 주요문항
# 기본유형

# 복제유형 

# 동일a유형 

등가속도
season1 

2
양끝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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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 이동거리 VS 변위 = 평균속력 VS 평균속도

# 그래프 

등가속도 문항에서는 평균속도 풀이가 메인이다. 그래프는 추후 언급할 “특정 상황”에서만 쓰길 바란다.
그러니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위치 —> 속도 —> 가속도 

A

B
A   B 곡선코스로 갔을 때 걸린 시간 t일때, 

평균속도는 
t

모르면 수험생활을 고민해보자.

위
치

시간

속
도

시간

위
치

시간

속
도

시간

가
속
도

시간

1. 등속도 운동

2. 등가속도 운동

d/dt d/dt

• 접선 기울기 = 순간속도

• 평균 변화율 = 평균속도

• 적분값 = 변위

• 접선 기울기 = 가속도 • 적분값 = ΔV

#260603

(참고로, 평균속도는 중간시점의 속도지, 중간지점의 속도 X)

I.

.
l

4 + 6 + 10

극대극소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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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개념

# 등가속도 유형

기본유형 : 말 그대로, 기본적인 유형. 단, 기본유형에서 심화된 mix 유형이 있다.

복제유형 : 두 물체가 등장. 이때 두 물체가 동일한 양상의 운동을 하는데 시간차를 두고 진행한다.

동일a유형 : 두 물체가 등장. 이때 두 물체가 동일한 가속도를 가진다.

# 등가속도 네 접근(쓸 것과 쓸 순간은 정해져 있다)

1. 식

2. 그래프

3. 평균속도

4. 상대속도 

로, 가장 중요하다. (애초에 가속도 정의가              임!)

일때, 비값처리로 쓰인다.

“시간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평균 속력 or 이동거리 언급시에만 사용한다. 닮음 이용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하다. 

“(1) 방식으로 구한 평균속도” = “(2) 방식으로 구한 평균속도” 구조 

(1) 방식은 어떤 복잡한 운동을 해도 성립하는 평균속도 식이다.

하지만, (2) 방식은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 운동에서만 성립한다. 주의하자.

양끝속도

(1)방식 (2)방식
多

특정 유형에서 쓰인다.

_

역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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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개념

# 등가속도 Main Tool 2 

양끝속도

(1)방식 (2)방식

1.

2.

가장 많이 쓰인다. 너무 너무 중요하다..

1.식은 비값처리로 많이 다루게 되고, 

평균속도는 현장에서 “평균속도 몇배지? 얼마지?”처럼,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평균속도 중심으로 식/문자/숫자를 놓게 된다.

+ 거리/변위 구할때도 평균속도로 구한다. 

# 비값처리

Ex1 Ex2

Ex3

ab : cd에서,

1:3

1:1

1:3

1:1 1:1

1:1

1:4:91:4:3

3:3:1

끊어진 후 A:B —>
1:1

1:5

1:5

끊어질 때 A,B 속력이       라면 (나)에서 B의 속력은?

—> 따라서 (나)에서 B 속력은 

A의 양끝속도는 0,
B의 양끝속도는    ,
(1)방식으로 구한 평균속도와 (2)방식으로 구한 평균속도가 같다. 많이쓴다했다!

pq구간과 qr구간의 가속도비?

“시간”조건 없다. 따라서 
16: 9

1:1

16: 9

Ex4

절대 이렇게
풀면 안된다.

ab bc 이러면 절대안됨

특정 공식을 써놓고, 어떤 두 상황에 대한 변수들의 비율값을 기입해서, 원하는 변수의 비율을 암산으로 알아내는 것.!

KIIN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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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개념

# 숫자단순화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를, 내 임의로 숫자로 설정하는 것이다. “어떤 변수“를 ”어떤 숫자“로 단순화할지는 문제마다 선택한다.
      
보통 2개까지 숫자단순화한다. 반드시 하자. 세 변수 이상이 공식관계로 묶인 게 거의 99%이기 때문이다.

2개 변수를 숫자단순화하면, 나머지 변수들은 내가 놓은 숫자들에 의해 숫자가 ‘될’ 것들이지, 또 숫자단순화 하면 안된다.

숫자단순화보다 중요한 것은 Main되는 사고방식과 논리다!

Ex1

로 숫자단순화 2개.

Ex3

32
2초

1초

이렇듯 문제에서 주어진 기호(  ) 외에도

문장조건 몇배다에서도 숫자단순화 가능하다.

가속도와 시간을 숫자단순화 한 것.

Ex2

로 숫자단순화 2개.

• 문제조건에 “실측값”이 있으면, 숫자단순화는 쓸 수 없다.

 물리에서 두 변수가 잘 알려진 “공식”으로 묶일 수는 없음.          는 있어도,            는 없음.: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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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_기본유형

평균속도 두 방식으로 놓은 비 같다 구조 多

Step1. 
문장조건에서, 2/3배 조건과 1/2배 조건을 각각 숫자단순화한다. 즉, A,B 가속도 크기를 2,3 & B가 QR.RS 걸린시간 1,2초로 숫자단순화.
이때 B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에서 2초로 늘어났으므로 가속도 방향은 왼쪽방향이다.(끼익)

Step2.
       의해 A의 속도항을 a, a-6 & B의 속도항을 b, b-3, b-9라 놓을 수 있다.

Step3.
평균속도를 쓸 것이다. 이때 늘 그랬듯이 두 방식(변위/시간 & 양끝속도합 절반)으로 각각 놓은 평균속도 비가 같다고 풀 것인데, 
미지수가 두개니 식이 두개가 필요하다.
A와 B의 평균속도비가 2:1인 것으로 식을 하나 놓을 수 있고, B 내부에서! QR구간과 RS구간의 평균속도비가 2:1인 것으로 식을 하나 놓을 수 있다.
a와 b가 나온다!

Comment

보통 속도항 자체를 쓰는 것은 가 해주고, 그 속도항을 계산해서 구해내는 것은 평균속도 식이 해준다.

속도항에 숫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숫자단순화를 해주는 것이 편하다. 이 문제에서도 L은 숫자단순화 하나마나다. a,t 해놓으니 편하다.

숫차단순과 시간가속도
,

DU = at A : B 3 : z

BID 2이

δ = s1t DUA = 6

UB = 3. 6

BR QR : RS ⇒ 2의 = 2b - 3 : 2 b - /고
∵ =릴

A= B ⇒ 3 : 2 : a-3 : 6 . a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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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개념

# 기본유형 심화_ mix

등속과 등가속이 섞여 있거나, 등가속인데 가속도가 중간에 바뀌는 유형. 여전히 기본유형이지, 복제나 동일a 유형은 아님.

풀이법은, “총 걸린 시간 같다” 구조로 식 작성

해당 구조로 식 쓰다보면 자연스레 평균속도를 쓰게 된다.

이때, 평균속도 =       쓸 수 없다.
양끝속도

IMIIm섭

Ʃ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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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_기본유형 심화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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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_기본유형 심화 mix

Step1. 
L=1, v=1 숫자단순화하자. B의 x=1,4 위치에서 속도를 x라 하면, 이처럼 셋팅된다.

Step2.
평균속도 생각하자!
0~4구간에서 평균속도가 같다
4~9구간에서 평균속도가 같다

위 두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것!
0~4구간은 mix유형이니, “시간이 같다“는 구조로 풀었고,
4~9구간은 늘 했듯이 평균속도 두 방식으로 놓은 식끼리 같다는 구조로 풀었다.

시간이 같다 구조로 풀게되면 x값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된 x에 따라 4~9구간에서 양끝속도 합이 같으므로 
최종 B의 x=9위치에서의 속도가 계산된다.

Step3.
구간    과 구간    에서의 비값처리로 2as공식을 쓰자. 답 등장!

여녀 숫자단순화

평균속도 : A & B 는 0 ~ 4L 과

41~ 9L 구간에서 허 같다.

A : 1 / 5 5

B : O x x 르

이 4 9

L
*
= Lp 평속 ②

∴ 5+5 = π + 2

it 3 = Y2 +% =∴ ? = 152

: ∴C=3

∴ 시간정보구하기 귀찮으니
,

2as " = 06.20%
L BI파피

a . 구

… 1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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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개념 

# 복제유형과 동일a유형의 특징

이 문제가 복제유형이구나, 동일a유형이구나. 인지 못하면 절대 풀 수 없다.

따라서, 학생은 반드시 등가속 유형에서 두 물체가 나왔다면, 

이 유형이 첫째, 복제유형인가? 둘째, 동일a 유형인가? 확인해야함.

# 복제유형 파훼법

• x는 y의 “?초 후 미래”에서, 시간차 ?값을 찾는다.

• 주어진 상황들을, “몇”가지 scene으로 이해한다.

• 하나의 scene을, x 한물체가 ?초동안 운동하는 것으로 환원해서 생각한다. 
           즉, 한 물체가 시간차동안 움직이는 운동으로 해석하여 푼다. 한물체관점!

Scene1

Scene2

• Scene 1, 2로 나눈다. 즉 출제자는 셔터 두번 누름. 

📸 📸

• Scene1에서 시간차가 2임을 알 수 있다. 

• Scene2를 한물체 관점으로 해석해보자 with 시간차 2초.
        그러면 그냥 A가 혼자서 속도는        0, 거리 4, 시간 2라고 해석.
        

#1409_복제유형 #1409_복제유형

의해 가속도 2

의해       4

정지

A

A

4m , 2초

!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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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_복제유형

📸

📸

Scene1 A 끝속도 = 1

구간1에서는 가속도 우측 2a, 구간2에서는 가속도 좌측 a
scene1,2 모두 같은시간 2초(시간차)만큼 흘렀을테니,
속도변화량은 scene1에서 1이므로 scene2에선 -1/2

Step1.
숫자단순화 L=1 & 구간1에서 A가 나올 때 끝점 속도=1

Step2.
Scene을 구분해서, 각각 해석할 것! 출제자는 두 scene을 줬다.
Scene1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시간차=2초”이다. 왜냐하면 “한물체관점”으로, A혼자 속도 0에서 1로, 거리1을 갔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통 복제유형에서 시간차정보는 scene1에서 숫자로 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숫자단순화를 저런식으로 했다.

Step3. 
Scene2에서는 한물체관점으로 역시 해석해보자. A라는 물체 혼자서, 속도b에서 속도a가 되었고 거리는 1, 시간은 2초.
두 식을 쓸 수 있는데,
첫째식으로는 평균속도다. 변위/시간으로 구한 평균속도는 1/2 & 양끝속도 합의 절반으로 구한 평균속도는 (a+b)/2이고, 둘은 같으므로 a+b = 1
둘째식으로는 다. scene1과 scene2에서 가속도비는 2:-1 & 시간차로 동일하므로 시간비는 1:1. 따라서 속도변화비는 2:-1     b-a = 1/2

'

1
a 숫자단순화 녀 &

ㅇ b

scenel scener

□ 혼자 '
정진

*1
mi
;A □ 혼자 F

1m .
교초

π

∴ 시간차 2초 (=동.

= 글 = 딸b ∴ lts = 1

∴ . a = 4,b=
.
, =구간= 2 비율∴ b - a =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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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복제유형

scene1
 
 scene2

한물체로보면 평속1/2로 1감.

Step1.

Step2. 이 문제에서는 (나), 즉 scene2 이후에 A,B가 만나는 상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추가로 scene을 더 생각해야 한다. scene3을 잡는 것은, 상대속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

scene1 scene2 scene3 scene4

A

B A A

A
B

B
B

Scene1과scene3을 보자.

scene1은 시간차 2초동안, 속도가 1 변하는 빗면.

scene3은 시간차 2초동안, 속도가 얼마변할까?

이는 두 빗면간 가속도 비를 알아서,     를 이용한다.

두 빗면간 가속도 비는 이므로 2:1.

따라서    의해 scene3에서 속도는 1/2 변해야한다. 

우선 복제운동이므로

같은속력으로 만난다.

동일a이므로 

상대속도1/2로 일정!
by scene3

물체를 빗면에 두면, 가속도는 

Step3. Step4.

Step1. 숫자단순화 L=v=1 하면 
scene1로부터 시간차가 2초임을 알 수 있다.

Step2. Scene 구분을 해보면, 네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어려움이다.
우선 (가),(나)각각을 scene1,scene2라 하자.
이때 문제에서 묻는 A,B가 만나는 순간의 
Scene도 있을테다. 이때 우측 빗면에서 만나므로,
상대속도를 알아야 해서 scene2와 A,B가 만나는
순간의 scene 사이의 scene3을 생각해야 한다.
바로 A가 우측빗면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
말이다. 그래서 총 4scene.

Step3. scene3에서 손해설 참고!

Step4. scene4에서 손해설 참고!

Comment.
사실 이 문제는 복제유형 + 동일a유형의 종합유형
이다. step1,2,3은 복제유형의 논리이기 때문에, 
복제유형으로 분류한 것. step4의 상대속도 일정
하다는 논리는 동일a유형의 것.

숫자단순화 1 ,여 > 시간차 2초 (ome

ㅇ

?
x
kx

치 It ↑ 가

*

㎡ *

㎡ N = mgcos6 상호
: .RC = 길

ugsim
<
: ∴ 9C =화

③ 0

n

" mgCosG
: 알짜힘예lymgsnb ㄻ 2 : 1 1 : 1

mg . g
'
= gsiua ∴ ?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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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개념 

# 복제유형과 동일a유형의 특징

이 문제가 복제유형이구나, 동일a유형이구나. 인지 못하면 절대 풀 수 없다.

따라서, 학생은 반드시 등가속 유형에서 두 물체가 나왔다면, 

이 유형이 첫째, 복제유형인가? 둘째, 동일a 유형인가? 확인해야함.

# 동일a유형 파훼법

• 상대속도가 어느시점이든 동일하다. 즉, 상대속도 일정!

• 주어진 상황들을, “몇”가지 scene으로 이해한다. 이때 scene간의 시간비를 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 상대속도 정의 활용 : 상대속도 V 두 물체가 1초에 Vm씩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

scene 3개면 s1 s2 s3

t  :  t

#1511_동일a유형 #1511_동일a유형

= T = 1 숫자단순화.

우선, scene 3개 ( ㄴ) p

q
A

B

p

qA
B

p

qA B

scene1 scene2
            (A최고점)

scene3 
              (만남)

• 상대속도 일정하므로, scene2의 B속력 = 1 & scene3의 A속력 = 2

• 상대속도가 1이므로, 1초에 1씩 가까워짐. 그런데 T초 뒤 만남. =1
        

pq

• scene1,2 사이의 & scene 2,3 사이의 시간비를 알아야 ㄴ선지 풂.
      의해 scene1,2사이에  1/3초 흘렀음. 상대속도 정의 활용에 의해   1:2 1:2

1:1

scene1에서 scene2갈때  1/3만큼 가까워졌으므로,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scene2)에서 A,B 사이거리는 2/3.

IMIKMI1!

↑ '

'

{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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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_동일a유형

scene1

scene2

scene3

상대속도 일정

상대속도 일정

처음 pq거리를 상대속도 1로 4t 걸려서 가까워져서 만남.
1초에 1씩 가까워짐

A 최고점 (scene2)까지는 t소요되었으니, scene1에서 t만큼 가까워짐.

따라서 답은 4t-t = 3t

Step1. 
숫자단순화 d=1, r속력 B=4 A=3

Step2.
Scene구분하면, 문제 그림의 두 scene외에 물어보는 상황인
A가 최고점일때도 따져야 한다. 총 3 scene!
상대속도는 scene3에서 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cene1과 scene2에서도 상대속도는 1로 일정하므로
속도를 알 수 있다.

Step3.
Scene간의 시간비가 매우 중요하다 하였다.
이때 scene1,2 사이와 scene2,3사이의 속도 변화량은 1:3이고
가속도는 일정하여 1:1이므로 의해 시간을 t, 3t로 놓을 수 있다.

Step4.
상대속도 정의 활용해보자.
상대속도는 현재 1이므로, 1초에 A,B가 1씩 가까워진다.
이때, 처음 pq거리를 4t 소요하여 만났으므로, pq=4t
구하는 값은 scene2일때 A, B 사이 거리이다. scene1에서 2까지
t초 흘렀으므로 t만큼 가까워졌다. 따라서 답은, 3t

Step5. 
답은 3t인데 선지에 답이 없다. 우리가 놓은 숫자에 의해, t를 d(=1)로
표현해야 하는 것까지 마무리해야한다.
t를 d(=1)로 표현은, B의 변위가 d(=1)임에 대하여 식을 쓰자.
B는 scene1,3사이에서 변위1, 시간 4t, 속도 0에서 4이므로, 
평균속도 식에 의하여 t가 계산된다!

"

상대속도 일정

scone 간 시간비

숫다단순화 이여 가속력 상태속도 점의 활용

∵
B ㅣ

P 해
↓

∵

in
☆

Δ

{
↓

v = aL 이므로 , 시랑 £ ,
3£

112 1비 123

}
P
:

BA*
,

: Bq= 4 L.

' Baut ,± 를d 로포현해야함

. B 변치 d = B의 허 × 시간

. 1 - 2 a4 Lh = :



기본개념

실전개념 및 주요문항

F = ma
season1 

계관점 / 빗면중력 / 마찰력

장력의 성질 세가지 / 전체관점 

F = ma 두 풀이법

 간접제시 

정적분석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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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 계 관점

계 관점이란, 여러 물체를 하나의 계로 간주하여 F = ma를 쓰겠다는 것이다. 

계 관점의 효용은, “내부힘을 무시하는 것”에 있다. 장력, 전기력, 수직항력, A가 B를 미는 & B가 A를 미는 힘과 같은 내부힘이 
무시되어, 외부힘만 합력 계산에 쓰면 된다.

바로 아래의 그림은 교과서(천재교육) 예시이다.

A

B
A

A A

BB

B

F

F

Ag
Ag

Bg계관점
(수직항력/장력 무시!)

계관점
(장력 무시!) 계관점

(장력 무시!)

A+B A+BF Ag Bg-AgA+B

가속도 F
A+B

Ag Bg-Ag

A+B A+B가속도 가속도

# 빗면 중력

m

mgsin

빗면에 올려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사실상,

“빗면 방향”으로 mgsin.  이다. (빗면에 수직한 방향의 중력성분은 수직항력과 상쇄되어서..)

앞으로 빗면중력가속도 gsin   를 g’라고 표기하겠다.

드물지만 빗면중력가속도g’을 미지수로 놓지 않고,
빗면중력 힘 자체를 f로 두는 경우도 있다.

# 마찰력

마찰력의 방향을 주의해야 한다.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방향”에 반대이지, “가속도방향”에 반대가 아니다.

수능 물리학1에서, 마찰력의 “크기”는 도중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 기본문항 240605 

숫자단순화 m = g = 1 & 빗면중력가속도 g’

계관점 적용하고 마찰력 방향 주의하여 (가),(나) 각각 식 쓰면,

ㅓㅣI⑪⑪⑪IIKm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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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사실 실전개념급 중요)

# 장력의 성질 세가지

(1) 장력은 내부힘이므로 반드시 “한물체 잡고 해체쇼” 하라.

추후 설명하겠지만, 필자는 F=ma에서 물체를 다루는 단위를 “계관점 vs 해체쇼관점”으로 구분한다.
해체쇼 관점이란, 계관점과 반대되어 물체 “하나”를 두고 그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장력은 내부힘이기 때문에,  “장력을 해석한다”는 것은 “한”물체를 잡고 해체쇼관점의 힘 분석이 필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장력을 정보로 주거나, 선지에서 장력을 구하라고 하면 “한”물체를 잡고 해체쇼하라.

(2) 장력을 구할 때는 양 물체 중 더 쉬운 쪽에서 접근하라.

우선, 장력이 정의되는 실은 99% 질량이 무시된다. 단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은 합력이 0이므로, 실 양쪽에 걸린 장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다. 

그렇다면, 장력을 구할 때 양 물체 중 장력을 더 구하기 쉬운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아래의 예시에서 장력을 구한다면, 두 예시 모두에서 물체 A쪽을 해체쇼하여 장력을 구하라는 것이다.

A

B

B에 작용하는 장력 구하시오.

장력은 A쪽에서 구해야겠군.
B는 해체쇼하면 중력 장력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A는 장력이 곧 합력이라서 다루기 쉽다!!!

Q

A

C

B

A

B와 A사이에 작용하는 장력 구하시오.

장력은 A쪽에서 구해야겠군.
B는 해체쇼하면 빗면중력, 장력 2개 고려해야 하지만,
A는 장력과 중력만 고려하면 되어서 다루기 쉽다!!!

Q

A

Ex1) Ex2)

(3) 장력은 양 물체 모두에 대해 식을 써야 “필요충분”하게 쓴 것이다.

A와 B 사이에 장력 t가 작용한다고 주어졌다. 이때 엄밀하게는, 양 물체 A와 B 
모두에 대해 t와 관련하여 식을 써야 그 장력 조건을 모두 쓴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두 물체 모두에 대해 반드시 식을 써야 풀리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그 이하에서 끝난다.

A B
F

# 전체관점

기출에서 여러번 등장한 상황이다.

(가), (나) 상황이 있고, 두 상황에서의 가속도비가 숫자로서 알고 있다.

이때, 질량비도 알고 있어서 “합력비”를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전체관점으로 보자는 것.

즉, 두 상황의 가속도비를 알 때 전체적인 질량비까지 고려하여,

별도의 “가속도”를 문자로 놓지 않고 “힘”에 대한 계산식을 바로 작성하자는 것.

Ex)
전체관점

INIIN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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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개념 _ F = ma 문제를 푸는 두 방법
둘 중 반드시 하나로 풀린다.

정석 풀이

변화 풀이

1

2

앞서 푼 문제처럼, 계 잡고      F=ma 작성. 

m=1 & g=1 숫자단순화 & 빗면 중력 가속도 g’ 설정

“가장 축소된 상황”부터 식을 개진하면 계산이 편하다!

가령 세 물체가 실 두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실이 모두 끊겨서
각자 운동할 때부터 식을 개진하면 계산이 편하다!

(가), (나) 각각에 대해 식을 써야 필요충분하게 푸는 것.
그런데 그 변화를 기술한 식을 이용한다면, 머릿속에
내가 (가)or(나) 중 하나 식을 더 쓸 수 있다는 것 알아야!

즉, 변화는 동치가 아니란 것.

Type 1) Type 2)

두 물체 이상에서, “실을 끊을 때”, 
실 기준 양쪽 물체계에 쓰는 방식

실 끊으면, 양쪽 물체계 모두 사라진 힘이
장력으로 동일하므로,   비율은 1:1

따라서   비 ∝
비

1

Ex) 등속도운동하던 ABC 세물체에서,
B,C 사이의 실 끊었을 때 AB 가속도는?
(단, 중력가속도는 10m/s )

4

2

3
A

B

C

cut

물체계 (AB)와 (C)는, 실이 끊길 때 
힘의 변화는 기존에 작용하던 장력으로 같다.

AB : C 
1:1 6:3 1:2

주의사항) 결국 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을 끊으면서 새로운 힘이 추가되면 비율이 망가져서
쓸 수 없다. 

Tip) 내가 “질량비” or “      비”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숫자로 알고 있을 때 쓰면 좋다. 이때만 써라!

Tip) 등속도운동하던 물체에 쓰면 좋긴 하지만, 그게 
아닌 등가속 운동하던 물체가 실이 끊겨도 쓸 수 있다.

계의 “질량”은 계속 유지된 상황에서, 
힘을 추가하거나 or 원래 작용하던 힘을 제거할 때 쓰는 방식

따라서
유지

Ex) (가)는 ABC 세물체가 가속도 2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왼쪽 힘 18을 추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가속도는?

4

2

3
A

B

C 4

2

3
A

B

C

(가) (나)

ABC 
18 9 2

2+2 = 4
기존 
가속도

가속도
변화량

주의사항 of
Type12모두해당

5 

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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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F=ma 문제를 푸는 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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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F=ma 문제를 푸는 두 방법_정석풀이 #R_F=ma 문제를 푸는 두 방법_변화풀이

Step1.
숫자단순화는 안된다. 실측값 줬기 때문. 
Y 질량 y, Y빗면중력가속도 g’ 라 하자.

Step2.
정석풀이다. 크게 보며 내가 식을 몇 순간 쓸 수 있는가 확인하자.
세 순간이다. Y가 올라갈 때 / Y가 내려올 때 / Y 혼자
이때 Y가 운동방향이 바뀌면서 가속도 크기가 바뀐 것은,
마찰력 방향이 바뀌어 XY계 전체의 합력이 변했기 때문이다.

가장 축소된 상황인 Y 혼자 상황부터 식을 쓰자.

Y 혼자

Y가 내려올 때

Y가 올라갈 때

Comment
이 문제에서는, (나)그래프에서 기울기, 즉 가속도 크기가 7,2,6인데
가속도 방향을 “물리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알아내야 한다.

처음 운동방향이 왼쪽인데 속력이 낮아지므로 “끼익” 중이다.
이후 물체 운동방향이 바뀌어 오른쪽으로 “부웅” 중이다.
이때 가속도 크기가 바뀐것은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어서다.
마지막으로 실이 끊어지며 더 빠르게 Y 혼자 “부웅” 한다.

따라서 세 순간 모두 가속도 방향은 오른쪽.

Step1.
숫자단순화는 안된다. 실측값 줬기 때문. 
Y 질량 y, Y빗면중력가속도 g’ 라 하자.

Step2.
1초에서의 이벤트는, type2 방식의 “질량 유지 힘만 바뀌어 가속도 바뀜”
3초에서의 이벤트는, type1 방식의 “실끊”

후술하자면, 1초일 때를 보자. 계 자체는 XY로 유지된다. 다만,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어 계 입장에서는 2f 의 힘 변화가 수반되어 가속도가 변한 것.

Comment
정석풀이에서는, y, f, g’ 세 값이 모두 계산되어 나왔다. 하지만,
변화풀이에서는, y, f 두 값만 계산되어 나왔다. 왜일까?

앞서 실전개념에서 언급했듯이 “변화 풀이”는 주어진 두 상황을
모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필요충분하게 푸는 것이 아니여서,
y,f 두 값만 나온 것이다.

따라서 만약 변화풀이로 푼 사람에게 g’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고민없이 세 순간 중 아무 순간 하나를 잡아 운동방정식을 쓰면 나온다.

yg
'
- f = y . 6 I초 : OF = M × Na

yg '10 f = ly + 13 a 2f = (y+13 × 4 . f = 2 by+ 1 )

yg' -10 + f = 5 y + 13 .

: Y - 3 . f = 10 . g= 3초 : X* DF = MTNG
1l l. Y λ 는 2 과% 라서 하출로변화 1고

. 1 : y = 1 : 3
부는 2

~

, 6 라서 하흑도변화4

∴ y= 3

∴ f =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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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_F=ma 문제를 푸는 두 방법_정석풀이 + 변화풀이
Step1.
숫자단순화는 실측값때문에 쓸 수 없다. 
(가)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 q가 B를 당기는 힘을 각각 2t, 3t
(나)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 q가 B를 당기는 힘을 각각 2T, 9T 라 하자.

Step2.
장력조건이 주어졌다. 원칙대로 하자. 
장력은 내부힘이고, 반드시 “한물체를 두고 해체쇼”를 해야 정보해석이 된다.

또한, 장력조건을 필요충분하게 쓴다는 것은, 
실에 걸린 양 물체 모두에 대해 식을 2번 써야 장력 1개를 완벽히 해석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가)에서 AB 사이의 장력 2t -> 양 물체 각각에 대해 식 놓으면 2개의 식이 나오는 군.

(가)에서 BC 사이의 장력 3t -> 양 물체 각각에 대해 식 놓으면 2개의 식이 나오는 군.

(나)에서 AB 사이의 장력 2T -> 양 물체 각각에 대해 식 놓으면 2개의 식이 나오는 군.

(나)에서 BC 사이의 장력 9T -> 양 물체 각각에 대해 식 놓으면 2개의 식이 나오는 군.

그런데 상식적으로 8개의 식을 모두 풀어야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닐테다. 
이때, ABC 중 다루기 쉬운 물체를 찾아보자. 우선 C는 정말 다루기 싫다. 
왜냐하면 A처럼 수평면에 있어서 중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B처럼 질량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

따라서, A,B 위주로 식을 작성해보자.

Step3. 
A,B 위주의 식 작성에서 하나의 센스가 필요해진다. 
바로 (가),(나) 가속도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점. 전체관점을 적용하자!

따라서 A물체의 합력은 (가),(나)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따라서 B물체의 합력은 (가),(나)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Step4. 
ㄷ선지 풀어보자. 변화 관점 type2가 보이는가.

(가)에서 (나)로의 변화에 집중해보자.
계 셋팅, 즉 질량은 변하지 않았고, 그저 20N의 힘이
사라진 변화만이 유일하고 가속도는 2a 변했다.

이런식으로 계의 질량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힘만 바뀌어
가속도도 바뀌는 경우에 대해 변화관점 type2가 쓰였다.

기본개념에 있다..!

1~
3t 9TM

w
2f 중력 |0

v2T
중력10

ㄻ /MA+ I + ms a
+ 치

∴ 20 = ( 2t 5t Mc) × 2z
: Mc : 3

m∞ . a = 20 - 2t = 2T

1 . q = 2t + 10 - 3t = 9T-2T - 10
smi㎡

∴ ET+ t = 10 ∴ F=③ , t = 35 ∴ a = ⑤ , ma = 2
7T + t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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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개념_간접제시

# 간접제시 유형이란?

누가봐도 F = ma 문제이다. 

그런데 등가속 관련 (s,v, t) 정보가 주어진 유형.

즉, F = ma 문제이나 가속도 a를 직접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등가속 정보”를 제공하여 가속도 정보를 간접적으로 준 유형.

문제를 읽어보면, 결국 B의 질량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F = ma의 방정식을 이용해야 하고, 가속도 값이 필요하다.

이 가속도 정보를 등가속 관련 정보인 v, 3v 등으로 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학생은 주어진 등가속 관련 정보를 -> 가속도 정보(비율)로 변환해야한다!

# 간접제시 유형 파훼법

주어진 “등가속 관련 정보”들을 여러 툴들을 활용하여 —> “각 물체의 구간별 가속도 비율”을 구한다 —> F=ma 마무리

양끝속도

“각 물체의 구간별 가속도 비율”을 후술하면,

실을 끊고 힘을 추가하는 등 여러 변화를 줄텐데, 그 각각의 순간들에 대한 가속도 비율을 의미한다.

가령 실 2개로 이어진 세 물체가 있다면, 실을 2번 끊는다면 다섯 순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그 순간들의 가속도 비를 알아야 F=ma 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 물체의 구간별 가속도 비율”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goat..

Tip) 각 물체의 구간별 가속도 비율을 구하고 문제의 본질대로 F=ma 마무리할때 앞서 배웠든 정석풀이 변화풀이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구간별 가속도 비율을 “숫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변화풀이가 더 잘 맞는다. (물론 정석도 가능하다)

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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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_간접제시

Step1.
질량M을 구해야하니, F=ma 문제이다. 우선 숫자단순화 v=1, pq=qr=1.

그런데 등가속관련 정보 주어졌으니 간접제시 유형이다.
따라서 세 순간 ABC / AB / C 구간별 가속도 비를 구해야 한다.

Step2. 
등가속 정보 활용하여 세 순간 ABC / AB / C 가속도 비 구하자.

우선 AB 가속도는 0이므로 ABC / C 가속도 비 알면 대학간다.

ABC는 속도 0->2 & C는 속도 2->5 로 변화했음이 주어져있다.

따라서 시간 비만 안다면 를 이용하여 ABC / C 가속도 비 계산됨!

ABC는 속도 0->2 변하며 거리 1 갔으므로 1초 소요된다.

C는 속도 2->5 변하는 동안, AB가 속도 2로 1가는 것을 통해     초 소요된다.

Step3.
F=ma 마무리하자. 

실을 끊는 상황이고 가속도 비율도 구간별로 모두 알고
있으므로 type1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Comment_ 의 의미
“동시점”임을 알리는 “순간”이라는 워딩때문에 
(AB q->r 걸린시간) = (C 실끊김~속력5v까지 걸린시간)
임을 알 수 있었다. 기출을 풀다보면 꽤 등장하므로, 잘 반응하자.

: 가곡도

ABC←
AB= C EF = Ma Na

0

AB 없 11 .로려1 치고

∴=3일

ㄹ

ABGC 밝 =
다 '. AaBs:As -1 : 3 ∴

ABC←
5 ∴ 가속)

∞ AB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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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_간접제시
Step1.
숫자단순화 m=g=1

F 구하는 것이니 F=ma 문제이나 등가속 정보 주어졌으니(t) 간접제시.

크게 세 순간 0~T / T~4T / 4T~정지까지

이 문제에서 무언가 중요해 보인다고 느껴야 하는 지점은, 
정지의 위치가 딱 지면이라는 점이다. 
즉, 정지->정지이고 변위가 0.

Step2.
F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번째 순간인 4T~정지까지의 가속도를 알아야!

등가속 정보 해석을 통해 4T~졍지까지 순간의 가속도를 구해보자.

Comment 기출중에는 얘가 간접제시 일등.

세 순한

π

a 여

^ ㅝ ^

2TF ^
v 3T

2

2
β
T
2

a=2
"

T
고

ㅇ
\ V

ㆁ

O ~T = 가속도 2T T.4T : 가속도 ↓ 4T~ 지면령지 : 속도일 ~ O

oU= at 의해 「일래 속도 2TT ∞ U= 면의해T 일래속도T가 . 높이 πT2

5 = 8 도 의해 높이 T
2 δ =하다의해높이 T리 ∴ 5T소요

∴ α0 = at
ㅜ ㅲ

∴ 가속도 5

∴ 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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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개념_정적분석

# 정적분석 유형이란?

앞서 다루었던 F = ma문제들은 물체가 움직이고, 실도 끊기고, 힘도 추가되는 등 동적인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정지해 있는 상황을 다루는 유형을 정적분석 유형이라 한다. 아래 두 문제 예시를 참고하자.

수능에서 킬러급은 자명하게도 앞서 다룬 동적인 F =ma 문제들이지만, 정적분석 유형의 문제들도 실수없이 깔끔하게 맞아야한다.

    상식

저울 눈금값 = 수직항력 = 저울이 
저울 바로 위 물체 하나를 떠받치는 힘

용수철저울 눈금값 = 장력

# 정적분석의 두 관점

계관점

-> 여러물체가 있을 때, 그중 2개 이상을 적당히 묶어 한물체로 간주하는 관점

-> 이때 계로 묶기 위해서는, 계로 묶이는 물체들의 속도와 가속도가 같아야함.

-> 계관점의 효용은 내부힘(전기력/장력/수직항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

-> 계관점의 주의사항은 외부힘(중력/외력)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것!

해체쇼관점

-> 여러물체가 아니라 “한”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을 세부적으로 따지는 관점

-> 이때 한물체 잡고 해체쇼 할 때는 그 한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 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안됨.

-> 내부힘(전기력/장력/수직항력)을 구하기 위해선 해체쇼관점으로 구해야 함. 즉 한물체 패야함.

-> 평가원은 해체쇼관점을 좋아함. 정석적이라서…

계관점vs해체쇼관점의 두 관점이다. 둘 관점 모두 적재적소에 자유롭게 써야한다.

# 계관점 Ex (눈풀해보시오)

Ex1) Ex2)

 (A+B+상자)계 잡으면, AB상자 중력으로 같음

(가) : A, B, 나무 셋을 계로 묶으면 
그냥 중력합 10이 저울눈금값.A+B+나무

(나) : A, B, 나무 셋을 계로 묶으면

A+B+나무

중력 10

장력 8 (외력기억!)저울눈금 N

*N영

∴

∴
.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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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개념_정적분석

# 계관점 활용논리

A

B

Z

A

B

Z

수평면 저울

저울눈금 

=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 수평면이 A~Z 계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A

B

Z

쌓아올림쌓아올림

실로 연결

실p

실p에 걸리는 장력

= 실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 실p가 A~Z계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렇듯 여러 물체가 쌓아올려진 상태에서, 

수평면이 떠받치는 힘 / 저울눈금은,

바로 위 한 물체를 잡고 계산을 하든

바로 위의 모든 물체를 계로 잡고 계산을 하든

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

이렇듯 여러 물체가 실로 연결된 상태에서,

장력은, 바로 아래 물체를 잡고 계산을 하든

바로 아래 모든 물체를 계로 잡아 계산을 하든

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

Ex1)

Ex2)

Ex3)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 상자가 (AB)계 떠받치는 힘의 크기

상자가 (AB)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3 바로!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실 p가 (AB)계 당기는 힘의 크기

(AB)계는 실p당기는힘과 중력뿐. 따라서 중력은      F

수평면이 (AB)계 떠받치는 힘의 크기

(AB)계는 힘 수평면이 떠받치는 힘, 중력 두개뿐. 따라서 4mg.

IN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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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정적분석



F =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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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정적분석

Step1. 
정적분석이다. 두 관점 중 “계관점” 먼저 적용하여 40, 20, 30 해석하자. 

X Y 상 X 상 Y 상

(X+Y+상자) x 10 = 40

(X+상자) x 10 = 20

(Y+상자) x 10 = 30

X, Y, 상자의 질량은 각각 1, 2, 1

Step2.
장력 40 조건을 해석하자. 내부힘이므로 “해체쇼관점“ 적용하자.
용수철 P의 탄성력이 20임을 알 수 있다. 

Step3.
용수철의 탄성력이 (가),(나),(다) 모두 같으므로
(나),(다)에서 탄성력이 20임을 이용하여 
장력을 구해보자. 장력 구할 것이니, “해체쇼관점” 적용.

이때 두 장력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탄성력의 방향이
위쪽이라면 합력이 0일 수 없으므로 반드시 탄성력의
방향은 아래쪽이라서 장력이 위쪽이라는 논리가 개입한다.

ㅇ
σ

σ

캬 mow ∴

한성력고인
ㆍ중력ㆍ장력4o

↓충력 So

1가

9황력
30 소당력40

↓ 중력 ID ↓ 중력 IO
z↓ 황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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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_정적분석



F =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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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_정적분석

Step1.
B와 C 사이의 자기력이 20임이 주어졌다.

자기력, 즉 내부힘이 주어졌으므로 이를 이용하려면 “해체쇼관점”을 적용해야한다. 

국어문제

ㅇ
'

'
0

√

T장력 30

Ba자리력 야 ↓중력 10
BE자기력 I

장력 ↑
수평면어떠치통
나중력10

"

창력 10

충력 40



season1

79

[ 공부법 이야기 1 ] 

[ 공부법 이야기 2 ] 

어떤 문제를 푸는 가장 합리적인 풀이가 a, b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 가정해보자.

학생은 아래 두가지를 해내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낸다.

1-문제를 보고 a,b를 생각해낸다.

2-문제를 풀 때 a,b 외에 c,d,e,…와 같은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수능에서 과탐은 타임어택이 심해서, 생각보다 두번째처럼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보다 학생의 몫이라는 생각을 한다.

저마다의 이유로 문제를 풀 때 뻘짓을 한다. 그걸 예측샷으로 강사가 하나씩 정리해줄순 없다.

학생이 공부를 하며 직접 느낀 본인이 하는 불필요한 사고과정들이 없어지며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닐까.

필자가 “주의사항”이라고 쓰는 것들도 사실 필자 또는 필자의 지인이 이전에 했던 뻘짓들의 집합이다.

당신도 주의사항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현장에서, 난생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내는가.

우측 그림을 보자. 가운데는 핵이다. 이것은 주로 실전개념과 기출로 이루어져 있을테다. 

옆에 물렁물렁한 껍질들은 학생이 핵을 토대로 N제,실모를 풀며 새롭게 경험한 문제들이다.

가끔 상당히 어려운 N제 문제를 풀다보면 초록색처럼 핵에서 멀리 떨어진 문제도 경험해볼테다.

자, 수능직전까지 우측의 경험과 실력의 학생이 빨간색 위치의 문제를 마주했다고 생각해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핵, 초록색 경험, 물렁한 껍질 경험들을 가지고 빨간색 문제에 근접해 갈 것이다.

마치 처음 N제를 풀때도 핵을 토대로 물렁한 껍질로 나아갔던 것 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 경험치가 너무 적어 빨간색까지 거리가 멀다면 그 문제를 풀긴 당연히 어려울테다.

물론 지능이 높으면 핵이 작아도 멀리 떨어진 빨간색 문제를 풀겠지만..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냐.

핵을 확실히 하는 것 / 그 핵에 살을 여러겹 붙여나가는 것

정도가 되겠다.. 그러다 살 안에서 그해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땡큐고.

정말 열심히 하면 N제까지 실전개념으로 정리되어 핵 자체도 커질 수 있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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